
일본의 창의적 최첨단 방적 기술들(1) 

실의 잔털 

일본의 방적 기술에 관하여 앞서 소개한 특집에서는 일본의 각 면방 기업

들이 개발한 차별화사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크리에이

티브한 방적 기술의 최첨단을 소개해 본다. 

  

일본에서는 복식의 트렌드로서 실의 잔털이 극단적으로 적어 깨끗하거나 

또는 아주 잔털이 많아 텁텁하고 생김새가 거칠거나 함으로써 이극화(二極

化)하고 있다고 한다. 

깨끗하고 산뜻한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통 실로 천을 짜도 염색이나 가

공에서 보기에 충분히 깨끗하고 산뜻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보는 

눈의 수준이 높은 바이어는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예컨대, 검은 색과 흰 색으로 된 격자 무늬의 직물에서, 보통의 실로써 선

명한 콘트라스트(contrast)를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컴팩

트사가 개발되었다. 보통의 링 방적사보다 반 이하로 잔털이 적은 컴팩트사

로 제직하였을 때 발색성이 좋고, 격자 무늬도 적절하면서 신축성이나 강약

이 아름다운 콘트라스트를 이루는 직물이 만들어진다. 

컴팩트사는 2000년부터 수입되어 일본 시장에서 선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

의 방적 기업들이 컴팩트 정방기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 



현재 컴팩트 정방기를 갖고 있는 것은 닛신보를 비롯하여 구라보, 다이쇼 방

적, 아사히 방적, 유니치카 텍스타일의 5개사들이다. 

컴팩트 정방기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기존의 링 

정방기로 잔털이 더욱 적은 원사를 뽑을 수 없을까하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

한 것도 이 무렵이다. 도요보의 “프리모 파인”, 다이와보의 “퓨어 컴팩트” 등

은 이와 같이 하여, 기존의 링 정방기로 개발된 잔털을 극소화한 실이다. 정

방기를 개조하거나 방적 공정을 개선하여 컴팩트사와 근사하거나 또는 잔털

이 더 적은 원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렇게 보면 과연 일본의 방적 기술이라고 할 만한 개발이었으나, 그렇다

고 이러한 원사가 잘 팔렸던 것도 아니다. 수입된 컴팩트사보다도 코스트 메

리트가 별로 없다는 것이 큰 애로가 되어 사실은 별로 판매가 늘지 않고 있

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수입 컴팩트사의 대부분이 순면사임을 보면 앞으

로 유행할지도 모를 대나무 섬유를 사용하는 등 아직도 개발할 방향은 다양

하여 결코 확립된 기술이 허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시키보가 개발한 직물 및 가공의 토털 기술로 잔털을 줄이는 

데 노력한 “LS-Y”는 최초부터 텍스타일로 판매하려는 것이었다. 일본 내에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판매 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시키보는 방적이나 제직, 가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기술을 동원하여 잔

털을 극소화한 “LS-Y”를 개발하였는데, 2003년에는 방적 기술에만 초점을 맞

춰 잔털이 극소화되어 내마모성이 뛰어난 원사 “STS(Super Techno Spinning)”

도 개발하였다. “LS-Y”가 직물인데 “STS”는 편포용이 중심이다. 재미있는 것

은 STS와 동시에 “SDS(Super Double Soft)”도 개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STS와는 정반대로 ‘잔털을 최대한으로 많게 한 소재’이며, 텍스타일 

공정에서 기모한 소재보다도 한층 더 부풀린 감을 나타낼 수 있다. 일본 내 

어패럴의 유명 브랜드가 이 소재를 채용하는 등 판매 실적도 점차 오르고 

있다. 

이제까지 링 방적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사실은 OE사나 결속 방적

사 등이 컴팩트사보다도 실의 구조상 잔털이 적다. 다만 잔털이 적다고 하여 

이 실로 짠 직물의 표정이 깨끗한 것은 아니다. OE사는 링 방적사와 같은 부

드러운 촉감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개발의 포인트인 것 같다. 

다이와보의 OE사 “에어 컴팩트”는 이제까지의 OE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도 BD-200이라는 OE 정방기를 포함한 방

적 공정을 개량하여 잔털을 최대한으로 줄인 소재이다. 보통의 컴팩트사와는 

다른 내추럴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컴팩트 정방기를 갖고 있는 기업도 단순히 컴팩트사만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고 컴팩트사 중에서도 차별화 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도코보는 2004년에 컴팩트사의 정방 교연 “알티마 듀오”를 판매하기 시작

하였는데, 보통의 컴팩트사보다도 잔털이 적고 발색성이 좋다는 것이 특징이

다. 무엇보다도 쌍사를 사용한 부분을 “알티마 듀오”로 바꿔줌으로써 코스트 

메리트도 크다. 

구라보도 표정이 깨끗한 원사로서 “미방(美紡)” 시리즈의 컴팩트사 “코레

나 스핀”을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더욱 깨끗한 컴팩트사를 개발하고 있

다. 그러면서도 너무 잔털이 없으면 천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결점이 눈에 

잘 띈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개선하려 하



고 있는데, 완성되면 “미방” 시리즈에 추가될 것이다. 

이외에도 새로 컴팩트 정방기를 도입한 유니치카 텍스타일에서는 자신이 

있는 2층 구조사 기술, ‘펄퍼’ 방식과 짜 맞춘 새로운 컴팩트사도 연구하고 

있다. 아사히 방적은 이토추(伊藤忠)상사 및 데이코쿠(帝國) 섬유와 공동으로 

면ㆍ마의 컴팩트사 “데이센 리네데란”을 방적하는 등, 컴팩트 정방기로 새로

운 차별화사를 개발하는 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  

 


